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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O, ‘코로나19 선원 교대 절차서’ 공식 승인

 IMO 해사안전위원회(MSC)가 ‘코로나19 선원 교대 절차서’를 승인a)

MSC(Maritime Safety Committee)는 102차 회의(11.4~11)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선원의 

안전한 교대 등을 위한 절차서(프로토콜)를 공식 승인함1)

-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운송은 매월 15만 명의 선원 교대가 필요함

- IMO는 코로나19 사태로 항만당국의 검역 강화와 입항 거부 확대에 따라 선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

관련 국제기구, 단체,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함

- 이에 따라 IMO는 지난 3월 27일 선원의 원활한 교대, 이동 용이 등을 위한 권고안을 회람서

(4204/Add.6)를 통해 회원국에 협조를 구함

- 이후 국제해운회의소(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: ICS) 등이 추가로 보완한 절차서가 5월 5일에 

회람(4204/Add.14)됨

- 최근 코로나19 테스트, 격리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10월 5일자 회람서

(4204/Add.14/Rev.1)가 공식 채택됨

절차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이 선원을 핵심 근로자(Key Worker)로 지정할 것을 요청함2)

- 승·하선 제한, 입국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대상에서 선원을 예외로 인정하고 원활한 교대·이동·통과 등의 

보장을 권고함 

- 선원 관련 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 또는 간소화하고 승·하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

- 또한 승·하선을 각 6단계(총 12단계)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부 및 해운기업이 준수할 내용과 권장사항 등을 

규정함

* ①거주지 ↔ ②공항 ↔ ③항공기 ↔ ④공항 ↔ ⑤항만 ↔ ⑥선박 

- 한편 선박·선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절차 등도 수립해야 함

1) Recommended Framework of Protocols for ensuring safe ship crew changes and travel during the Coronavirus
(COVID-19) pandemic
2) 국제노동기구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: ILO)는 IMO와 공동으로 선원의 기본권, 이동 자유, 선용품 공급 등에 대한 권리 

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등을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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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O는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b)

IMO는 국제연합(UN), 산업계, 노동계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

있음

- 현재 40만 명의 선원이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, 장기승선으로 인한 피로축적,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

심각함

- IMO는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(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: 

GISIS)에 각국의 선원교대 담당자, 항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기로 함

- 또한 IMO는 IL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: ICAO)와 공동으로 

선원심벌을 개발하여 선박, 공항 및 통과(환승) 등에서 선원 지정 서비스·절차 등을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

수 있도록 할 계획임

- IMO는 관련 기국, 항만당국,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선원의 건강, 안전, 복지 등의 문제 해결을 

위한 시급성과 실용성을 강조함

<그림 1> IMO의 선원교대 대응 국제공조 관련 사진

자료 : 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32-crew-change-UNGA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

         https://www.imo.org/en/About/Events/Pages/Regional-webinars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

선원교대특구, 공중보건회랑, 디지털보건증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음c)

- 해사노동협약(Maritime Labour Convention: MLC, 2007)은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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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에 따라 선원 교대는 선원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

- 싱가포르는 부유식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원교대센터(Crew Facilitation Centre)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

- 또한 필리핀 마닐라와 코로나19안전회랑(Covid Safe Corridor)도 구축할 계획임

- 홍콩은 전자의료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등을 발급을 검토하고 있음

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선원 교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

우리나라는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항만당국이 선원의 승선기간,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허용함

- 그러나 장기승선이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호주 등은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최대 

승선기간을 더 이상 연장(유예)하지 않기로 함d)

- 향후 국제협약 또는 IMO 절차서 등의 위반으로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운기업의 시간적·

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함

특히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준수 및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디지털 보건증명서 등의 시행을 위한 체계 

구축이 시급함

- 부산 등 거점항만에서 입출국 및 항공·육상 이동 제한 완화를 통한 선원교대 집중항만 또는 선원교대특구 

등을 지정·운영할 수 있음

-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, 단체, 선원

공급국 등과의 광범위한 공조가 중요함

- 한편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, 공항, 출입국 관리, 검역 등의 방역 체계 구축과 함께 

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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